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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추천】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부터 시작한 메일 메거진이 이번회로 기념할만한 100 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께 무엇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만, 이번엔 조금 방향을 바꿔서 저의 애독서에 

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가 메일 메거진을 시작하려고 생각한 계기는 국토교통성에서 근무할때 전 

나가노시장인 와시자와 쇼이치씨와 명함 교환을 한후 보내준 메일 메거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애독서 소개는 재미있었고 같은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개할 책을 정리하려고해도 학창시절부터 10 번 이상의 이사로 책을 

잃어버려 과거의 기억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독서는 약간 역사 소설에 편차가 있지만 가끔은 재미있을것 같은 책을 

찾아서 읽는 스타일이라 장르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먼저 젊었을때 읽었던 책 중에서는 시바 료타로의『료마가 간다』 『언덕 위의 

구름』『유채꽃의 바다』…、야마오카 소하치의『도쿠가와 이에야스』등이 특히 

재미있어서 열중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앞을 향해 전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역사 드라마 안에서 승자 패자가 각각의 입장이 있음에  



관심을 가져, 흔히있는 승리자 쪽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뿐만 아니라 패자 쪽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타카하시 카츠히코의『호무라 타츠』『복수의 불꽃 북쪽의 빛나는 

아테루이』…、아사다 지로의『창공의 묘성』『중원의 무지개』…、윤・치안의『월드 

스완』등 작폼 모두가 훌륭했고 역사서로는 코마에 료의『 (리세민)』…、이츠키 

히로유키『신란』、야마모토 슈고로『전나무는 남았다』, 시로야마 사부로, 사카이야 

타이치, 쿠로이와 쥬고, 키타가타 켄죠 등을 많이 읽었습니다. 최근에는 오카야마시 

출신의 이소다 미치후미씨의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한 가볍게 즐길수 있는 책은 이케나미 쇼타로의『오니헤이 한카쵸 (오이헤이의 

범죄수첩)』…、이케이도 준의『변두리 로켓』…、사토 다카코의 『한순간 바람이 

되어라』, 미야베 미유키, 아카가와 지로등을 읽으면 틀림없이 열중하게 됩니다. 

 

그 외 기업소설로는 다카스기 료, 엣세이는 후지와라 마사히코, 나카니시 테루마사, 

요로 타케시, 최근에 읽고 이거다라고 생각한것은 데구치 하루아키의『일에 도움이 

되는 교양으로서의 「세계사」』와 마루야마 순이치의『자본주의 미래보고서』등이 

있고, 카케하시 쿠미코의 『지는 슬픔 이오토 섬 수석지휘관 쿠리바야시 타다미치』 

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카야마와 관게있는 역사물로서 아사노 아츠코의『오카야마 번 이야기 

키비 바람을 맞으며』, 시마다 나나에의 『우키타 히데이에의 소나무』, 쿠로카와 

쥬조의 『쿄호(연호의 하나)에 피는』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골든 위크 동안 문득 저 자신의 독서 편력을 뒤돌아 보았습니다만,  역시 

어중간하게 끝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이 좋은 봄날에 새로은 책을 손에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